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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신소재 집중 육성
7대 신흥산업 육성방안 마련 … 신에너지에 친환경․전기자동차도

중국이 7대 신흥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모색키로 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무

원의 결정>이라는 규정을 통과시켜 7대 신흥산업을 통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월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확정한 7대 신흥 전략산업은 신에너지, 친환경기술, 전기자동차(EV), 신소재,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첨단장비제조 등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신흥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및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

고 정부와 민간 자본을 대거 투입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관련기업들의 신흥시장 진

출 및 개인의 창업과 투자를 독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제고하고 양호한 시장 환경을 육성하기 위해 시범단지 등을 조성

해 신흥산업과 상업적 시장과의 접목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표준도 정비는 물론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7대 신흥전략 산업 육성은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공업경제연구소 진베이 소장은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의 제2탄 격”이라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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